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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Top 50의 브랜드 가치는 2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9.6% 상승했다.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모빌리티와 테크놀로지 산업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하며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FMCG는 -12.4%로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 122조 원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도체 산

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사업부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LG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브랜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3년 ‘Smart Life Solution Company’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가전 구독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투자를 강화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속에서도 브랜드 가

치 2조 3,94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 성장을 이뤄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AI 중심의 기술 고도화 전략이 시장의 기대를 이끌었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ESG 경영 노

력이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NOL로 이름을 바꾼 야놀자가 새로이 Top 50에 이름을 올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숙박을 넘어 여행과 여가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LG이노텍

은 작년 Top 50에 처음 진입한 이후,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 슬로건과 브랜드 스토리

를 구축하며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전략적 브랜딩 노력을 통해 축적된 브랜드 자산은 

올해 브랜드 가치 48위라는 안정적인 순위 상승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자율주행차용 센싱 및 통신 모듈 사업을 미

래 성장 엔진으로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장 부문 기술 역량 강화 또한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

가다.

모빌리티 산업은 산업군 중 가장 큰 성장세(+14.7%)를 보였다. ‘Progress for Humanity’의 그룹 비전 아래 현대자동차

는 14.6%, 기아는 16.6%,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였다. 자동차 기업을 넘어 로봇, 수소를 아우르는 퓨처 모빌리티 솔루

션 기업으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EV, 하이브리드 모델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역시 7.5%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며 전년 대비 3단계 순위를 

끌어올리며 19위에 위치했다. 작년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리테일은 올해 주춤한 모습이다. 전통적인 오프라

인 유통의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편의점도 그 상승세가 꺾였다. 대신 쿠팡은 배달, 콘텐츠, 

뷰티까지 상품군을 넓히며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속했다. 유통채널의 파편화 흐름 속 올리브영은 압도적 K-뷰

티 채널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다이소는 가성비 생활용품을 넘어 뷰티,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다이

소는 작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Top 50에 첫 등장한 이래 올해도 5단계 순위가 상승하며 44위에 랭크되었다.

올해 FMCG 산업군은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가성비를 앞세운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서 위상을 넓히고 있는 K-뷰티, 그리고 새로운 멋과 힙을 그려낸 인디 패션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통적인 시장 강자로 군림해 왔던 브랜드들의 성장세는 주춤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반면 F&B에서는 놀라운 이단아가 등장했다. ‘불닭’ 신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유튜버들의 챌린지 돌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올해 첫 TOP 50에 진입했다.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역시 마찬

가지다. 양질의 콘텐츠는 OTT 사업자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커지며 미디어 시

장은 양극화, 파편화되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해킹 사건도 통신 사업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요 브랜드 순위와 산업별 성과

서울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글로벌 대표 파트너 문지훈)는 지난 6월 17일 제13회 ‘Best Korea Brands 

2025’ 컨퍼런스를 열고, ‘브랜드 정반합(正反合)’을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 5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2025년 Top 50 

브랜드의 총 가치는 234조 7,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인터브랜드는 국내 브랜드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유연한 전략과 지속적 혁신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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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관된 브랜드 전략으로 기회를 넓힌 브랜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

오 CDMO 시장에서 생산 인프라 강화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TOP 50에 첫 입성했다. 두

산에너빌리티도 SMR 등 신규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며 브랜드 가치 성장을 이어갔고, 네이버는 커머스, 콘텐츠 사업 강

화와 함께 AI 미래 사업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금융 산업군에서도 안정적 브랜드 운영이 돋보였다. KB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6%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브랜드 전체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서도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와 디지털 금융 전환에 대한 선

제적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랜드 가치 7,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상승하며 견조

한 성장세를 보였다. 디지털 투자 플랫폼 고도화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으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철

학과 고객 중심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다. 이번 202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랭킹은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일관된 브랜드 지향점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함을 대변한다. 브랜드

는 결코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극단의 시야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민첩한 판단력과 끈기 있는 철학이 함께할 때, 브랜

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Rank 2024 Change Rank 2025 Brand-KR Brand Value KRW (2025) Brand Value KRW(2024) BV %(25/24)

1 = 1 삼성전자 122,187,043 109,123,569 12.0%

2 = 2 현대자동차 27,928,432 24,368,268 14.6%

3 = 3 기아 9,828,354 8,427,180 16.6%

4 = 4 네이버 7,861,215 7,221,564 8.9%

5 = 5 LG전자 7,857,107 5,577,530 40.9%

8 ▲ 6 KB국민은행 3,608,697 3,403,699 6.0%

7 ▼ 7 삼성생명보험 3,572,099 3,535,854 1.0%

6 ▼ 8 SK 텔레콤 3,421,638 3,616,851 -5.4%

9 = 9 신한은행 3,393,315 3,289,197 3.2%

11 ▲ 10 쿠팡 2,981,801 2,728,047 9.3%

10 ▼ 11 카카오 2,585,175 2,797,921 -7.6%

12 = 12 하나은행 2,543,718 2,342,709 8.6%

15 ▲ 13 SK하이닉스 2,394,200 2,196,016 9.0%

13 ▼ 14 신한카드 2,381,951 2,283,604 4.3%

14 ▼ 15 삼성화재해상보험 2,246,302 2,199,378 2.1%

16 = 16 우리은행 2,144,340 2,031,593 5.5%

17 = 17 KT 2,019,375 1,967,186 2.7%

20 ▲ 18 교보생명보험 1,446,503 1,426,906 1.4%

22 ▲ 19 현대모비스 1,414,900 1,316,160 7.5%

23 ▲ 20 코웨이 1,340,162 1,293,510 3.6%

19 ▼ 21 LG생활건강 1,294,569 1,561,938 -17.1%

24 ▲ 22 CJ제일제당 1,229,074 1,214,488 1.2%

18 ▼ 23 LG화학 1,190,109 1,568,369 -24.1%

26 ▲ 24 삼성카드 1,167,593 1,127,437 3.6%

28 ▲ 25 현대카드 1,126,231 1,090,313 3.3%

21 ▼ 26 아모레퍼시픽 1,068,785 1,349,348 -20.8%

25 ▼ 27 KT&G 997,278 1,176,615 -15.2%

27 ▼ 28 포스코 974,725 1,126,697 -13.5%

29 = 29 현대건설 901,725 934,501 -3.5%

32 ▲ 30 미래에셋증권 791,194 735,410 7.6%

33 ▲ 31 CJ올리브영 784,320 723,087 8.5%

31 ▼ 32 하이브 751,355 742,743 1.2%

30 ▼ 33 CJ ENM 671,433 757,590 -11.4%

37 ▲ 34 삼성증권 644,481 605,714 6.4%

36 ▲ 35 LG유플러스 621,534 616,681 0.8%

위기를 기회로 삼은 브랜드의 전략

Best Korea Brands 2025 Top50 (Unit: Milllion KRW)
Rank 2024 Change Rank 2025 Brand-KR Brand Value KRW (2025) Brand Value KRW(2024) BV %(25/24)

34 ▼ 36 GS리테일 621,430 653,764 -4.9%

38 ▲ 37 배달의민족 605,483 599,468 1.0%

40 ▲ 38 BGF 리테일 600,664 584,780 2.7%

42 ▲ 39 NH투자증권 577,363 548,949 5.2%

41 ▲ 40 키움증권 573,141 549,108 4.4%

35 ▼ 41 이마트 559,256 624,498 -10.4%

44 ▲ 42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490,458 459,946 6.6%

N/A NEW 43 삼성바이오로직스 456,924 NEW NEW

49 ▲ 44 다이소 452,249 411,722 9.8%

48 ▲ 45 두산에너빌리티 440,621 412,659 6.8%

43 ▼ 46 LG에너지솔루션 438,428 546,990 -19.8%

N/A NEW 47 삼양식품 416,917 NEW NEW

50 ▲ 48 LG이노텍 407,508 405,639 0.5%

47 ▼ 49 오리온 401,031 427,824 -6.3%

N/A NEW 50 야놀자 359,558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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